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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확장 대륙붕’의 전략적 함의 

▶ 발행기관: Wilson Center 

▶ 저    자: James Kraska 

▶ 일    자: 2023년 12월 19일 

▶ 개    요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증진을 목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왔음.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희토류를 수차례 무기화하며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전략광물 자원까지 풍부한 대륙붕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미국의 대륙붕은 50여종의 광물과 16종의 

희토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UNCLOS을 비준하지 않아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한 경계 확정이 필수가 아니라는 입장임. 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2023년에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해 북해 절반에 

해당하는 광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음. 보다 더 효과적인 권리 

주장과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검토가 바람직함.  

원문 링크 클릭 

 

2. 기후변화와 대잠수함전의 변화 

▶ 발행기관: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Rhys Kissell 

▶ 일    자: 2023년 12월 20일 

▶ 개    요   

기후변화가 바다의 온도를 높이고 화학구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해수 

밀도를 낮아지게 하여 미래에는 수중 음파가 더 멀리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따라서 원해에서 잠수함의 은신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증가한 수중소음으로 인해 연안에서의 작전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해군은 이러한 작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무반향 타일과 선체의 재료, 소음감소 설계와 소음이 증가한 수중환경에서 

적을 분간할 수 있는 차세대 소나와 센서 개발을 시작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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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strategic-implication-us-extended-continental-shelf
https://www.aspistrategist.org.au/new-study-suggests-climate-change-will-make-submarine-warfare-more-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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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이 필리핀에 대한 해상 공격을 강화하는 이유 

▶ 발행기관: Foreign Policy 

▶ 저    자: Elisabeth Braw 

▶ 일    자: 2023년 12월 13일 

▶ 개    요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함정들 간의 충돌이 수차례 

벌어졌음. 이는 역내 해상운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필리핀은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생산을 옮기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주목적지인데 프렌드쇼어링에는 원활한 운송과 항만 접근성의 보장이 

필수적임. 따라서 중국의 도발은 제조업자들이 필리핀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베트남과 같이 다른 

역내 국가들도 중국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처럼 

중국의 해상 도발의 주목적은 남중국해 연안국들의 권리주장을 막는 

것이었지만 프렌드쇼어링의 방해라는 부가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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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foreignpolicy.com/2023/12/13/philippines-china-maritime-conflicts-south-china-sea-vessels/

